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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식품� 수출� Zoom� In� 16호  2016. 3.� 11(금)

신선 가공 수산

0.4% 3.4% 4.0%

161 백만$ 829 백만$ 281 백만$

 파프리카, 유자차, 사과  라면, 음료, 맥주  고등어, 전복, 김

 인삼, 딸기, 팽이버섯  제3맥주, 커피조제품, 조제분유  참치, 넙치, 굴

*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

미국�
► 애너하임 NPEW박람회 참가(3.11~13)

► 멕시코 식품박람회 참가(3.16~18) 

 오징어(25%), 음료(7%) 

 김(△7%), 배(△3%)
151백만불(12%)

ASEAN ► 베트남 한국산 신선딸기 판촉행사(3.5~5.1)

 김(18%), 라면(10%)

 커피조제품(△30%), 딸기(△19%)
223백만불(1%)

 

 음료(8%), 새송이(4%)

► 파리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(3.20~23)
EU

 김치(△8%), 라면(△1%)
77백만불(△17%)

 참치(16%), 파프리카(7%)

► 동경식품박람회(Foodex Japan) 참가(3.8~11)
일본

 제3맥주(△40%), 김치(△8%) 
276백만불(△10%)

 해삼(21%), 맥주(18%)

► 2016 타이페이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(3.11~14)
홍콩

 딸기(△11%), 비스킷(△6%)
65백만불(△9%)

 라면(36%), 김(6%) ► 한국식품 체험관 요리교실 운영(3.11, 3.26)

► 2016 청뚜 당주교역회 한국관 참가(3.24~26) 

중국

 자당(△36%), 조제분유(△21%)
199백만불(△6%)

☆ : 15%이상 / : 5~15% /  : 0~5% / : 0~△5% / : △5~△15% / : △15%이하

‘16.3.6까지�농수산식품�수출�전년�동기�대비� 3.2%�감소한� 12.7억$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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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실적 : ‘15.1.1 ~ 3.6

태국으로� ‘소주’� 수출� 증가

◇ 현지 한식당 및 로컬에서 운영하는 한국식 포장마차를 통한 소주 

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 홍보를 강화

하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.

 15,607천불(13%)
► 주요 수출국 : 일본(10,018천불, 15%), 미국(2,018, 57), 중국(1,368, 11), 

태국(201 , 37), 필리핀(536, △11)

‘식초음료’� 대만으로� 수출� 증가

◇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건강·고품질 음료 선호도가 높아지고 

있으며, 최근 한국 식초음료 홍보·시음행사 진행으로 한국산에 대한 

인지도가 향상되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.

► 주요 수출국 : 대만(165천불, 44,855%), 일본(102, 136), 미국(66, 17),  

베트남(8, 88), 중국(121, △37)
 541천불(61%)

일본으로� ‘인삼’� 수출� 증가

◇ 현지 인삼 판매 업체의 적극적 프로모션으로 통신판매용 원료인삼

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홍삼제품이 드럭스토어로 신규입점 

하는 등 유통망이 확대되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.

일본 : 6,538천불(46%)
전체 : 20,488천불(△27%)

► 주요 수출국 : 미국(2,051천불, 15%), 베트남(1,269, 9), 캐나다(599, 55),

홍콩(3,110, △54), 중국(3,103, △58)

☆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(www.kati.net) >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☆ <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>은 격주로 발행됩니다 (문의처 : aT 수출기획부 061-931-0815,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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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산 신선 농산물 인도 수출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!
◇ 신선 농산물 3품목(사과, 배, 모과)의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

타결됨에 따라 금년 4.10일부터 인도 수출이 가능해진다. 인도 

식물검역당국은 수입요건안을 WTO(세계무역기구) 사무국에 

통보하였고,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발효 될 예정이다. 수출요건은 

인도측 우려병해충이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메틸브로마이드 

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한국산 과일 3총사 인도 수출 타결

(2016년 4월 수출요건 발효 예정)

►  수출요건 : 인도측 우려병해충 8종 무감염, MB 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 

(선적전 또는 수송중 0℃, 40일),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등

 한국산 버섯의 인도 수출 협상타결 임박..!!
◇ 신선 농산물 3품목과 함께 한국산 버섯 12종의 인도 수출도 

가능해 질 전망이다. 주요 수출요건은 인도측 우려병해충 

8종의 무감염과 흙, 잡초종자, 기타 식물잔재물이 부착되지 

않아야 하고,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해야 한다. 하지만 “포장 

전 물세척” 요건은 버섯의 특성상 상품성 훼손 우려가 있어 

요건삭제를 인도측과 추가 협의 할 예정이다.

► 인도 수출협상 버섯류 (12종) : 팽이, 새송이, 느타리, 양송이, 표고, 목이, 

아가리쿠스, 상황, 뿔나팔, 곰보, 포르치니, 선녀낙엽버섯
한국산 버섯류 12종 인도 수출 협상 추진

 대만 수출가능 다육식물(Adromischus spp.) 추가
◇ 최근 대만식물검역 당국이 한국에서 생산된 아드로미슈스 속 

전체가 대만으로 수입이 가능해 졌다고 공고하였다. 검역본부는 

대만측과 '13년 에케베리아를 시작으로 다육식물의 수출협상

을 지속해 오고 있다. ‘15년 에케베리아 속 전체의 수출이 

타결되었고, 올해 추가로 아드로미슈스의 수출이 가능해 진 

것이다. 현재는 에오니움의 위험평가가 진행되고 있다.

대만 수출가능 농산물 목록 확인

(www.baphiq.gov.tw)

► 대만 수출가능 : 에케베리아속(‘15.6월 허용), 아드로미슈스속(’16.3월 허용), 

크라슐라속, 하월티아속 일부종, 칼란코에 일부종, 세덤 일부종, 기타 선인장류 등

☆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(www.qia.go.kr) >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☆ <농수산식품 수출 Newsletter>는 격주로 발행됩니다. (문의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-912-06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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